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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학은 만주와 상해를 오가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임시정부 주만 참의부 
참의장, 임시정부 학무부총장, 상해 『독립신문』 사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의 거두였다. 그는 
생사의 현장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살아남은 독립운동가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해방된 조국
을 찾았다. 그러나 맞닥뜨린 해방 직후의 조국은 이념 갈등의 진창이었다. 
그에게 가진 기술이라고는 독립운동 밖에 없었다. 그의 30년 직업이 독립운동이요 취미와 특
기 역시 독립운동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그의 과거가 식민의 그늘이 온존했던 해방 공
간에서 그가 천대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에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 운동가들은 누구인가. 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
을 버린 이들이다. 가지지 못한 이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쳤고, 부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
졌던 이들은 평안과 안락을 스스로 포기했다. 김승학도 무엇 하나 다르지 않았다. 가난한 집
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귀영화의 기회도 적지 않게 있었으나, 뒤집힌 세상과의 야합을 버리
고 독립운동에 몸 바친 인물이다. 때로는 무장투쟁의 선봉에서, 한 때는 임시정부의 중심인물
로서, 그리고 한 시절 『독립신문』의 사장으로서, 항일을 이끌고 고무(鼓舞)시켰던 김승학이다. 
“자네는 해방된 조국에서 웃으며 독립운동사”를 쓰라는 백암 박은식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한국독립사』도 완성시킨 인물이다. 
한편 김승학이 평생 놓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끈이다. 그의 역사·사상관에 드러나는 
민족주의적 가치인식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항일투사들의 공통된 지향이기도 했다. 특히 김승
학의 『배달족이상국건설방략』은 길지 않은 글로, 그가 감옥 생활을 하며 엮은 고귀한 저술이
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그의 역사·사상관이 옹글게 농축되어 있다. 또한 『석암수필』이라는 글
은 해방의 시대에 엮어진 또 다른 사상을 담은 글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각성의 목탁과도 같
다. 그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문화와 투쟁 등, 수많은 가르침이 농녹아 있다.
해방된 지 7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녹녹치 않다. 친일과 매국의 문제는 사이비 애국
과 엉켜져 뒤죽박죽이다. 더욱이 통일된 민족국가가 아닌 견원지간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국토분단이 일제식민지의 후유증과 미소 패권주
의에 기인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민족 역량의 한계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사실이다. 
김승학이 꿈꾸던 독립은 이념과 분단을 넘어선 완전한 자주독립이었다. 그가 해방 공간에서 
임시정부 ‘광복군 국내 지대’ 활동을 이어가려 한 것이나, 『독립신문』 복간 활동을 펼친 것 역
시, 이러한 의지 실현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것은 극심한 좌·우 갈등으로 허우적거리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그 극복의 방도를 찾아야 할 과제가 새롭게 대두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학은 독립과 나라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얻은 것이 있다면 ‘애국지사’라는 
명예 하나다. 그것도 애국과 매국이 혼재(混在)하는 불명예 속의 명예다. 그는 ‘독립’과 ‘정체
성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저항과 해방의 시대를 살아온 흔들
리지 않은 삶의 철학이다. 문제는 그가 그리도 이루고자 한 ‘독립’과 ‘정체성 구현’의 실현 여
부다. 
『총을 든 역사학자 김승학』은 이러한 그의 삶과 사상을 파헤치고자 한 책이다. 이 시대를 사
는 우리가, 왜 다시 김승학을 응시해야 하는가를 고민케 해준다. 


